
퇴   임   사퇴   임   사 

공정한 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.

   능 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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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   임   사

  늘 이 한 자  하고 참 해 주신 존

경하는 장님, 행정처장님, 여러 

님, 그 고    여러 ! 감사합니다.

  여러 의 이 있었 에 늘의 제가 있을 

수 있었습니다. 

  히 제가 판사 , 또 으  근무하

는 동안 음으  양으  저  주신 여러 판사

님, 재판연 님, 그 고 비 님, 실무 님, 

정은씨, 이주화씨  비 한  여러 에게 

각 한 감사의 씀을 드 고 싶습니다. 

  여러 과 함께 일할 수 있어  저는 행 이었

고, 또한 겁고 행복하 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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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러, 그저 저  믿고 응 해  제 아내 

문경씨   아들, 형제자매  가족, 친 들에게

 이 자  빌  고 을 전하고 싶습니다.  

  판사는 판결  한다고 합니다. 이제 저는 

복을 으 , 그런 제약에  어나 저의 생

각 한  가  씀드 고 합니다. 

  저, 저의 퇴임 일자는 이미 6년 전에 정해  

것임에  하고 저의 후임  임 을 위

한 절차가 무 는커녕 늘에 야 인사청

문 절차가 시작 는 상황에  퇴임하게  것을 

무엇보다 유감으  생각합니다. 하루라  빨  

후임 이 임  희망하 ,  인

사청문제 의 개 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 

  음은 누 나 사 신 의 위 , 치주의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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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 합니다. 그 인은 어 에 있을 ?

  그 가장 한 인 의 하나는, 늘날 

의 현실에  이 무엇인  알 수 없다는 

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

  치주의는 의  뜻하고, 사 은 을 

견하고 언하는 것을 본  합니다. 그러므

 든 문제 해결의 출 점은 무엇이 인가에 

있습니다. 그 고 이 최종적으  무엇이 

인  언하  그에 라 적 쟁이 종결

어야  합니다. 그것이 재판제 가 존재하는 이

유입니다.

  

  그런  헌 재판 는 여러 에 걸쳐 합헌이라

고 언하  을 헌 이 뀐 것  아닌  

어느 날 갑자  위헌이라고 합니다. 또 헌 이나 

헌 재판 에 는 의 위헌 여  심판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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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 어느 이 헌 에 위

는  위  않는  언하여야 하는

 그 게 하 는 않고 의 해 을 전개하

여 어느 을 이 게 해 하  헌 에 위

다고 합니다. 그러  은 그런 해 은 

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. 심 어 헌 재판 는 

헌 재판 이 의 재판을 헌 의 상

에  시적으  제 하고 있음에  하고, 

그 이 위헌이라고 언하  하 , 이

상한 논 , 끊임없이 의 재판을 헌

의 상으  삼아 재판이 헌 에 위 다고 

언하 고 합니다.

 

  이럴  무엇이 인  어 게 알 수 있으

, 헌 이 최고 으  규정한 의 판결

이 고 들 그것으  적 쟁이 최종적으  

해결  것인  아닌  어 게 알 수 있겠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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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이런 당에 의 나 치주의는 할 

수조차 없습니다. 

  최근에 사회 자랄 수 있는 어느 저 한 

조차 자신이 당사자 의 한 사람으  에

 심 고 있는 정사건에 하여, ‘

이 아니라 헌 재판 라  가겠다’고 공개

적으  했다는 보 가 있었습니다. 

  이 듯 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 재판이 

확정 라 , 그에 족하거나 승복하  않은 

채 다  복의 을 찾으 는 심사가 연해 있

습니다. 이것이  늘날 사 의 현실이라고 

하겠습니다. 

  그러  쟁은 체 언제 끝이 나는 걸 ? 

그  미암아 가 는 사회적, 경제적 비 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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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감당해야  하는 걸 ? 

  이런 문제  해결하 , 차라  헌 재판 가 

가 는 여러 한  의 위헌 여 의 심사

과 의 해 한을 하나의 으  합

시  장하게 하는 편이 민 전체의 이익에 

 유익하고, 사회적, 경제적 비 을 최 화하는 

이 아닐 ? 이 점에 한 사회적 합의가 

절실하게 필 한 시점입니다.  

  다음으 는 사회의 자에 해당하는 들이 

고 ·고 을 남 하는 행태  양 어야  합

니다.  

  재판의 본 은 무엇일 ? 

  재판은 과거의 사실 계에  출 하여 현재의 

의무가 어  것인  언하고, 이  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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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의 계  형 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

는 생각합니다. 

  정한 주의, 주장이나 이념 같은 것은 의 

심 상이  수 없습니다. 의 심 상은 

 헌 이 언하는 가치   어 게 

현할 것인가, 주 자인 민 개개인의 인간으

의 존엄과 가치  어 게 고양시키고 나갈 

것인가 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. 

 

  최근 민참여재판의 상이 폭 확 었습

니다 , 은 든 재판에 있어 항상 심 단

과 같은 일  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상정한 가

 절차  행하고 종 적인 판단을 할 필

가 있습니다. 

  그것이 재판절차의 공정 과 결 의 타당 을 

확보하는 이 , 사 에 있어  주 재민의 

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이  하 , 민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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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판의 신 , 사 의 신  얻는 이  

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

  그러나 여러 어 에  하고, 저는 사

의 은 미래에 해 조  의심하  않습니다. 

  실 과 인 은 물 , 든 에  출 하신 

장님과 여러 님, 그 고 정의감과 열

정에 타는  여러 과  여러 이 

을 키고 계시  문입니다. 

  다시 한  여러 께 은 감사의 씀을 드

, 여러 의 건승을 축 합니다. 

  안녕히 계십시 . 

2012. 7. 10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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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능 환


